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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공개

  - 국내외 87개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노력 

  - 이용자 신고에 따른 2만7천여건의 불법촬영물 삭제처리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이하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0년 6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로서 사회 관계망(SNS) ‧ 커뮤

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모두 87개사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

되어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지난해 각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방지 노력이 기술되어 

있으며,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와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예) >

O 24시간 긴급대응 채널 운영 : 트위터,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O 자체 별도 필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 아프리카TV, 구글, 트위치TV 등

O 다양한 사전경고 수단 마련(전체공지, 오픈채팅 입장시, 파일게재시) : 카카오

O NGO 및 협력사에 성착취물 검토 및 분류기술 제공 : 구글

O 신고접수시 담당자에 실시간 문자통보 및 게시글 자동 블라인드 처리 : 세티즌

O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허브 및 툴킷 제공 : 메타

O 불법촬영물 키워드 검색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신고화면 등 도움정보 제공

: 네이버, 뽐뿌, SK커뮤니케이션즈

O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키워드 검색시 도움기관을 안내하는 ‘ThereIsHelp’ 기능

제공 : 트위터

O 성인콘텐츠 ‘안전검색’ 기능 제공 :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O 청소년대상 다이렉트 메시지 제한 등 특별보호조치 운영 : 틱톡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21년도 투명성 보고서는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해온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지난 1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끝.



       


